
사우디, 석유 생산확대 총력전
1000억달러 투입 하루 1250만배럴로 확대 … 중앙은행 역할 회복

사우디가 석유 수급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가 위축되는 추세에 역행해 1000억달러를

투입해 생산여력을 조용히 늘려가고 있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사우디가 총 1000억달러가 투입되는 5개년 석유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생산

능력을 하루 1250만배럴로 늘렸으나 실제 산유량은 830만배럴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우디가 생산 가능한 유전의 3분의 1 가량을 닫아둔 상태라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내외로

사우디를 비롯한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만족스런 상황에서 산유 정책을 굳이 손질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는 세계 석유 생산능력의 90% 가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와 이란, 이라크 및 베네수엘라에

서 생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앞서 147달러대까지 치솟은 것을 계기로 OPEC, 특히 사우디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국 등 주요 석유 소비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우디가 석유 생산여력을 늘리는 것이 원유 중앙은행 역할을

회복하려는 계산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inancial Times는 사우디의 장기적인 석유 생산능력 확충이 결국 정치적 카드라면서 충분히 1000억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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